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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상보다 소중한 가족과의 한 끼”…달라지는 명절 농식품 소비 기준
- 명절 직전 집중구매에서 전후 분산 구매로 변화

- 큰 포장·외관보다 적정량·맛·실속 중시
- 선물은 가까운 가족 중심… 온라인·모바일 구매 확대

 

추석 농식품 소비가 차례상이나 격식에 치중하기보다 가족과의 한 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과대 포장을 지양하고 맛과 실속, 편리함을 

따지는 실속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추석 농식품 소비 변화를 파악하고 농업경영

체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거주 소비자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8월 21, 22일 이틀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농식

품 구매 시점, 구매처, 선물 대상, 소비 가치 등의 변화를 집중 살펴봤다.

(구매 시점) 소비자의 58.3%가 추석 직전 한 번에 구매하기보다 추석 전

후로 분산 구매한다고 답했다. 추석 1주일 전 구매액도 감소했다는 응답

(38.5%)이 증가(28.6%)보다 높았다. 명절 이후 구매가 늘어난 소비자 가운데

41.2%는 필요한 식품을 추석 이후 나눠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처) 추석 선물이나 명절 음식 모두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구매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추석 선물의 온라인 구매 비중은 10년 전 9.0%에서 

최근 37.4%로 증가했다. 명절 음식 장보기도 온라인으로 구매한다는 비중이

2.0%에서 21.0%로 높아졌다. 온라인 이용 이유로는 ‘배송 편의성’을 가장 

많이 꼽아 가격뿐 아니라 시간과 수고를 줄이는 편리함이 중요한 구매 기

준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었다.



(구매 품목) 평소 먹기 좋은 양만큼 구매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구매를 

늘리겠다는 품목은 소포장·소용량 신선과일(49.5%), 소포장 축산물

(33.3%), 세척·손질 채소류(23.2%) 순이었다. 반면, 상자 단위 대용량 과일 

구매는 줄인다는 응답이 62.0%에 달했다. 명절 장보기도 실속형 중간 포장 

제품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62.3%로 가장 높았다.

 (구매 기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 가치는 ‘맛과 실속(45.9%)’, ‘시

간과 삶의 질(39.4%)’로, 전체 응답자의 85.3%를 차지했다. 명절 과일과 

농산물도 한 번에 먹기 좋은 실속형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치 있다는 

응답이 75.4%로 조사됐다.

 (선물 대상) 명절 선물은 직계가족 위주로 한다는 응답이 47.3%였고, 주

요 품목으로는 신선·혼합 과일 세트(31.3%)와 건강기능식품(26.6%)을 선

호했다. 가족에게 선물을 집중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형식적인 인사치레보다 

가족을 챙기는 소비가 더욱 의미 있어서(46.9%)’라고 답했다.

 

 농촌진흥청은 시간과 수고를 줄이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증가

하고, 실속을 중시하는 구매 경향이 확산함에 따라 온라인과 택배 판매에 

적합한 소포장 규격과 품질 유지 기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농촌진흥청 농업경영혁신과 위태석 과장은 “명절 농식품 소비 경향을 반

영해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소포장, 온라인 유통, 

섭취 편의성을 높인 농산물 상품 개발과 출하 전략 수립을 고려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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